
1979년도 The Textile Institute의 연례회의 참가기(I) 

 

영국의 The Textile Institute는 1979년도와 연례회의를 Indian Textile 

Association과 공동주최로 뉴델리에 있는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간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다. 

동 세미나의 주제는 Cotton in a Competitive World라는 것으로서 면방공업의 

원료로부터 공정 및 완제품의 가공과 물리적 성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에 관해서 주제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필자는 다행스럽게도 선배 한 분의 배려에 의해서 동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인

도에서는 동 세미나를 위해서 National Committee가 조직되었으며 이 National 

Committee 밑에는 Steering Committee, Souvenir and Delegate Promotion Committee. 

Finance Committee, Printing and Publicity Committee, Programme and Facility 

Committee, Hospitablity Committee 가 있었고 영국의 Textile Institute와의 연결을 

위해서 Textile Institute Organizing Committee가 있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January 18. 1979 

14.00-17.00  Registration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Hauz Khas, New Delhi 

18.00       Reception at Qutab Hotel, Guests received by the President of the 

Textile Institute and the President of the Textile Association of India 

Reception Tea 



January 19. 1979 

9.30       Opening session 

Introduction by Professor N. M. Swani, Chairman, The Textile 

Institute Indian Advisory Committee. 

Presidential address by Professor C. S. Whewell, President, The 

Textile Institute 

9.50       Convocation 

10.00       The Mother Lecture by Dr P. C. Mehta, Director The Ahmedabad 

Textile Industry’s Research Association, Ahmedabad. 

11.00       Tea 

11.30       Cotton: Its position and progress in the world textile by H. E. Koedam 

12.15       Economic and Aesthetic factors in the future of cotton by K. Slater and 

F. Hoffmeyer 

13.00       Lunch 

14.15       The link between the cotton breeder, the grower, and the consumer by 

A. Subramanian 

15.00       A survey of reaerach on cotton production in India during the last 

decade in relation to quality and specific end-uses by S. M. Betrabet, 

M. S. Betrabet, M. S. rathy and V Sundaram 

16.00       Inauguration by Shri Morarji Desai, Prime Minister of India 

17.00       Tea 

January 20, 1979 

9.30       A study of honeydew in cotton by G Alon, O. Elsner nd M. Ostfeld 

10.15       Genetical, physiological and ecological influences on the structure and               



technological properties of cotton fibres by E. de Langhe, J. Demol, R. 

Marechal, T. Fransen, T. Fransen, G. Raes, L. Verschraege and L. 

Waterkeyn 

11.00       Tea 

11.30       The Characterization of some Indian cotton varieties by means of 

eletron microscopy, X-ray diffraction and the correlation of their 

structure with their mechanical properties by V. B. Gupta, A. V. 

Moharir and B. C. Panda 

12.15       Varietal Responses to sawginning in relation to feeding and the amount 

of seed cotton by G. Pauly 

13.00       Lunch 

14.30       Nigerian cotton : characteristics and utilization by P. Adegbile and S. C. 

O. Ugholue 

15.15       The importance of the cotton test for the producer, the merchant and 

the Industry by F. Hadwich 

16.00       Tea 

20.00       Transverse dimension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tton fibres by K. 

E. Duckett and B. C. Goswami 

Cultural evening 

January 21, 1979 

Free day for excursions and mid conference tours 

January 22, 1979 

9.30       The impact of man-made fibres on cotton textiles by J. G. Parikh 

10.15       The fatigue of cotton fibres and yarns by J. W. S. Heale and Mrs. N.   



Hasnain 

11.00        Tea 

11.30        The processing behaviour and properties of blended fibre yarns of 

textured polyester fibre and cotton by A. Naik and F. Lopez-Amo 

12.15        Cotton fibre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quality of open end spun 

yarn by K. N. Seshan, K. P. R. Pillay and T. V. Ratnam 

13.00        Lunch 

14.30        The physical and dimensional properties of cotton interlock fabrics by 

A. W. Marvin and M. D. de Araujo 

15.15        The development of woven fabric mechanics by means of optimal-

control theory by R. Postle and S. de Jong  

16.00        Tea 

16.30        The processing of cotton Textiles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by 

H. U. Mehta 

20.00        Conference banquet at Ashoka Hotel 

January 23, 1979 

9.30        Source of shade variation in the dyeing of cotton fabric J. G. Roberts 

10.15        The application of scientific techniques for increased productivity, 

improved quality, and reduced cost in the wet processing of textiles 

containing cellulosic fibres by M. D. Dixit and S. M. Doshi 

11.00        Tea 

11.30        A novel concept in the crosslinking of cotton cellulose by J. K. Shah, 

J. J. Shroff, and R. B. Choksi 

12.15       The marketing and distribution of finished shirting fabrics and 



garments by W. Barnes and J. Ogden 

13.00       Closing of conference  

13.15       Lunch  

14.30       Conference works visits  

 

참가인원수는 총583명이 등록되었고 이 밖에 National Committee와 그 산하 

위원회의 위원 및 IIT섬유공학과에서 동원된 학생들의 회의진행보조를 합쳐

서 줄잡아 약 1,000명의 인원이 매일매일의 회장을 메웠다. 

참가자의 국별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5, 영국 13, 스리랑카 4, 파키스탄 3, 벨지움 3, 이락 3이고 이밖에 항

가리, 벨지움, 케나다, 이스라엘, 나이제리아, 케냐, 서독, 스페인, 호주, 스위

스, 우간다, 수단,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 각기 1명씩 참가해서 필자를 포함하

여 인도국 외의 참석자가 계 52명이고 인도 내국인이 521명이었다. 

세미나진행의 일정표에도 보여주었듯이 1월 19일 오후 4시에는 인도의 

Desai 수상이 회의장에 나와서 연설을 하였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인도

에서는 금반의 세미나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나를 실감하게 

했다. 

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23일 오후 2시부터는 뉴델리에서 자동차도 시속 총

60km로 2시간정도를 주행해서 Hindon River Mill 이라는 면방공장을 방문했다. 

이 공장은 면정방기가 34,560추, 합사기가 15,400추, 직기가 416태이며 일

간평균작업인수가 950명으로서 1970년도에 설립된 민간소유의 회사였다. 생

산되는 제품의 종류는 Ne40, Ne80, Ne110의 순면사와 Ne40, Ne50, Ne60의 면/

폴리에스터 혼방사이며 평균방출 번수는 Ne50이었다. 일간면사생산량도 

4500kg이었으므로 1추량은 0.13kg정도라고 계산이 되었다. 직포생산은 일간



면포생산량이 30,000m이고 직기의 평균바디폭이 90cm, 생산되는 직물의 평

균위사밀도가 78/in이며 면포의 종류로는 사리의 합섬혼방 슈우팅외에도 면 

포플링, 캠브리크, 터서, 허비아스(Hubbias)등이었다. 

이 공장을 필자가 처음 들어섰을 때에는 회사측에서 손님 맞을 준비로 잘 

정돈되어 있었고 건물의 외관구조로 봐서 공장내부에 기둥이 없음을 곧바로 

알 수 있었다. 공장내부에 들어갈 때에는 젊은 기술직사원을 10명 차출해서 

우리일행을 10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공장내부를 안내했다. 공장내부에 들어

서 보니 소제가 깨끗이 되어있고 기계의 가동상태는 겉보기에 순조로웠으나 

품질과 생산성의 면에서 우리와 견줄수준에 있나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

제였다. 그 이유는 공장을 돌아보는 도중 인원배치와 속도 등을 유의해본 결

과 현재의 가동상태가 특히 손님이 온다는 가정하의 상태가 아니었던가 하

는 점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기억되는 사항은 혼타면부터 정포에 이르기

까지 모든 시설이 인도산이라는 것과 모든 종업원이 남자이고 여자는 아무

리 찾아봐도 없다는 점, 그리고 노동력이 남는다는 상태하에 있으면서도 와

인더와 퍼언와인더가 자동화되어 있으며 특히 Barber Colman Winder가 가동되

고 있는 것을 볼 때 와인더의 자동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지 않

나 하는 점이다. 또 한가지 P/C 혼방을 하기 위한 폴리에스터 100%의 랩 제

조에 앞서 개표실내에서 폴리에스터에 틴팅을 과도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었

는데 이는 아마도 에어 컨디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느껴졌으며 

과도한 틴팅 때문에 각 공정의 롤러 코트는 심히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는 이 공장에서 느낀 특별한 사항은 찾지 못했다. 이는 

아마도 필자가 약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공장내부를 겉만 보았기 때문

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세미나의 첫날 개회식이 끝난 후에 있었던 기조연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조연설주제 : 세계섬유시장에서의 면교제품 

발표자: P. C. Mehta 

Director, Ahmedamad Textile Industry’s Research Association. 

금년도의 영국의 The Textile Institute 연례회의에서 연사로 본인을 초대해주

신 Textile Institute와 본회의의 조직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명예로운 기회가 저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지

난 15년간 회장으로 있던 Ahmedabad Textile Industry’s Research Association 

(ATIRA)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생각 끝에 주제로서 “미래 섬유계에 있어서의 면”을 선정했습니다. 

본회의 주제인 이른바 “경쟁하는 세계 속의 면”과도 부합되며 경제면에서 

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발도상국인 인도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의 주제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면과 개발도상국가  

인도와 같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에는 면과 면방제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의 면방공업 생산량은 총공업생산량의 18~20%를 차지

한다. 또 인도의 GNP의 약 4%가 면과 면방제품의 수급에 의한 것이다. 

여러 개발도상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의 면

과 면제품의 총수출량에 대한 비중은 상당하다.  

표Ⅰ에서 보면 면과 면방제품이 선진국에 대한 수입원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알 수 있다. 



표Ⅰ. 1973 Exports of Raw Cotton and Cotton Seed Products from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by Rank and Share (on a value basis)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면방원료 자체의 수출보다는 제품의 수출이 많은데 

반해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면방원료를 수출하고 면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고용기회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면과 면방제품이 아

주 중요한 고용능력의 원천이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총 125만 명이 면 재배로 생계를 유지하며 45만 명이 

면제품생산에 종사한다고 추산되면 이 170만 명은 개발도상국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이차대전이래 면의 생산과 가공에 중요한 변혁이 이루어졌다. 

표Ⅱ를 보면 개발도상국가에서의 면생산량이 1950년~1951년간에서의 48%

로부터 1974년~1975년 간에서의 54.4%로 증가했다. 같은 년도의 비를 보면 

회사주의국가에서는 17%에서 21%로 증가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35%에서 

24.6%로 감소했다. 

이 사실은 면방제품의 생산이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이나 회사주의국

가로 옮겨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Ⅱ. World Production of Raw Cotton  

 

 

표Ⅲ을 보면 그 구체적이고 상대적인 면을 알 수 있다. 

 

표Ⅲ. Cotton System Spindles and Looms in Place 

 

 

면사생산과 면직물생산이 선진국에서는 줄어들어 가고 있으마 개발도상국

가 및 회사주의국가에서는 증가해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면과 면방제품은 발전해 나가는 세계의 국제무역과 경제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50년에는 개발도상국가는 섬유류를 36만톤을 수입했으나 

1974년에는 그와 반대로 34억 달러어치에 해당하는 52만톤을 수출했다. 

 


